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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사병의 정의 

	 
	  설사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병원체가 소화관내에 이상 증식되어 장벽을 손상하거나 사료, 기후, 스트레스 등 다른 많은 요인으로 섭취된 영양물질, 전해질 또는 물의 흡수가 장애를 일으켜 비정상적인 배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발생 역학 

	 
	  송아지에서 설사병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질병으로서 송아지 폐사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따라 폐사율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나 최소한 8~15%에서부터 어느 우군에 있어서는 한해 100%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25%정도의 폐사율을 나타낸다. 그밖에 송아지 성장과정에서 총 설사 발생율은 이보다 훨씬 높으므로 폐사하지 않고 회복한 우군의 증체율감소, 영구발육저지 등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하다.
  송아지는 3~4일경 고형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반추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18일경에는 성우와 같은 기능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소화는 전혀 안된다. 이때는 소화불량성 설사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4주령 이후에야 비교적 안정된 장내세균총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감염을 방어하고 비타민합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후 24시간까지는 대장균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송아지는 30일령 까지는 모유 의존도가 높고 유단백과 유당의 소화가 중심을 이루며 섭취한 사료성분의 소화는 아직도 불충분하다. 어미젖을 먹는 송아지는 황금색 변을 누고 대용유를 먹일 때는 회색성분이 많이 섞이게 된다. 갖난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회백색에서 황회색을 띄고 여기에 담즙이나 장염으로 혈액이 섞이는 경우는 녹색이나 적갈색으로 변한다. 

	 
	 
	 
	 
	 
	 

	 
	3. 설사병의 원인 

	 
	  송아지설사의 원인은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의 감염(표 1), 질이 나쁜 대용유의 급여, 우유의 과다급여, 소화가 잘 안되는 탄수화물이나 거친 조사료 다량급여(소화장애), 갑작스런 사료변경, 어미소의 질병(유방염, 자궁내막염 등), 어미소의 비만, 어미소의 영양결핍(송아지 저항력 약화), 보온상태 불량, 이물 섭취(유치 발생시), 장거리 수송 등 스트레스로 아주 다양하다. 

	 
	 
	 
	 
	 
	 

	 
	4. 설사병의 증상 

	 
	  송아지가 설사를 하게되면 체내가 산성화가 되고 혈당치가 떨어지며 심한탈수로 인하여 눈이 움푹 들어가고 코점막 및 구강점막이 냉해지고 서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설사하는 송아지는 몸의 산성화에 따른 쇼크, 저혈당에 의한 쇼크, 탈수에 의한 쇼크(표 2) 등으로 폐사하게 되고 또한 패혈증에 의해서도 폐사가 일어난다. 

	 
	 
	 
	 
	 
	 

	 
	표 1. 소 설사병에 관여하는 병원미생물과 원인체별 설사 발생 년령

	 
	바이러스

세 균

기생충

원인체별 설사 발생 년령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아데노바이러스
엔터로바이러스 등 

대 장 균
살모넬라균
클로스트리듐균
요네병 등 

콕 시 듐
크립토스포리듐
구 충
편 충
장결절충 등 

대장균 ; 주로 1주령 이하
살모넬라 ; 주로 7~14일령 
로타바이러스 ; 주로 7~21일령
코로나바이러스 ; 주로 7~21일령 



	 
	 
	 
	 
	 
	 

	 
	표 2. 탈수에 따른 증상 및 수액량

	 
	구 분

증 상

수 액 량(ℓ/두) 

구분

송아지

큰소

4% 이하
6% 이하
8% 이하
10% 이하
12% 이하 

증상 없음
피부탄력손실, 입안 건조
안구함몰
입안 및 사지 냉감
혼수상태 


6% 이하
6 ~ 10%
10% 이상 


1~2
2~5
5~10 


2~5
5~10
10~20 



	 
	 
	 
	 
	 
	 

	 
	5. 설사병 원인체의 진단 

	 
	  모든 질병은 그 원인을 신속히 찾아내어 신속히 대처하여 치료하면 치료기간도 단축되고 결과도 좋아진다. 송아지 설사병 또한 그렇다. 그러나 그 원인이 아주 많으므로 해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원인 중에서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설사가 아주 중요하고 그 병원체의 종류를 검사하기 위해 많은 진단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체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법(PCR)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먼저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진단을 위한 실험실 진단법으로는 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전자현미경 관찰법, 면역확산법, 전기영동법 (Electropherotyping), PCR방법, 혈청중화시험, 혈구응집성을 이용한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고, 세균성일 경우는 세균을 증식시켜 분리동정하는 방법과 PCR 등이 사용되며 기생충성일 경우는 분변에서 직접 기생충 충란을 검출하는 방법과 PCR방법 등이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방법들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의 장비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거나 분석비용이 높은 것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안하고 민감도와 특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PCR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6. 유전자증폭법(PCR) 

	 
	  PCR방법은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유전자 중 특정부위를 증폭시켜 검출하므로서 진단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한 개의 병원체만 수십만배 증폭됨으로 해서 검출의 민감도가 뛰어나며 특정 병원체의 특정 유전자만 증폭되도록 디자인되어있으므로 그 특이성 또한 아주 높다. 또한 하루만에 그 진단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다. 
  송아지설사 원인체 중 국내에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소 코로나바이러스, 소 로타바이러스, 소 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에 있어서 3종 각각의 감염과 혼합감염 등을 한번의 실험으로 진단 할 수 있는 진단법(multiplex PCR)을 개발하였고(1999년), 세균성으로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클로스트리듐균 3종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 
  바이러스 3종의 진단을 위한 실험결과 바이러스 3종의 특이primer를 이용하여 한 tube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반응할 수 있는 PCR의 조건을 설정한 결과 cDNA 2㎕, 10X buffer 2㎕, Forward primer(10pM) 1.5㎕, Reverse primer(10pM) 1.5㎕, rTaq DNA polymerase 0.2 ㎕, H2O 21.8㎕로 전체 30㎕반응액을 제조하였으며, 반응온도는 처음 95℃, 1분 후 denaturation 95℃, 30ch, annealing 53℃,1분, extention 72℃, 1분으로 35 cycles 실시하였으며 반응이 끝난 후 72℃, 10분간 처리하여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 결과 1,062bp, 458bp, 300bp의 band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rotavirus, coronavirus, BVD virus의 증폭산물의 크기와 일치하여 각각의 바이러스가 특이적으로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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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Multiplex RT-PCR 방법을 이용한 
바이러스 3종의 동시 진단

1. Rotavirus(1062bp) 
   2. Coronavirus(458bp) 
3. BVD virus(300bp) 
                 4. 3종 바이러스 유전자 동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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